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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영희 기자 / 사진 김정희 기자] 그룹 미스에이 멤버 수지의 과거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.


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‘수지 라미네이트 하기 전 영상’이라는 사진이 게재됐다. 게시물 속

사진은 M.net ‘슈퍼스타K1’ 지역 예선에 참가한 수지의 인터뷰 영상을 캡처한 것. JYP 연습생으로

들어가기 전 지역 예선에 참가한 수지의 모습이 앳돼 보인다.




특히 수지의 꾸미지 않았지만 귀엽고 청순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.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아기 피부와

한결 같은 미모가 굴욕 없는 모습을 보여줬으며, 라미네이트 전 앙증맞게 나온 토끼이는 귀여움을

돋보이게 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샀다.


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“라미네이트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인걸, 성형도 아니다”, “토끼이빨이 너무

귀엽다. 그 시절 수지도 보고 싶다” 혹은 “라미네이트 덕 없이도 살 사람”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

다. 


수지는 과거 KBS2TV ‘청춘불패 시즌 2’에 참여해 라미네이트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. 당시

같이 출연한 그룹 주얼리의 멤버 예원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적 있다며 운을 떼자, 수지도 앞니

두 개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.


방송에서 수지는 라미네이트 크기가 큰 것 같다는 예원의 고민에 “이미 했으니 만족하며 살아라”라

는 쿨 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. 


라미네이트는 치아표면만 얇게 삭제한 후 손톱과 비슷한 치아 모양의 도자기 박편을 제작해 붙이

는 시술이다. 수지나 예원의 경우와 같이 연예인들은 라미네이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모

습을 보여주기 위해 라미네이트를 선택한다. 


보통 라미네이트는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하거나,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 혹은 치아의 변

색이 심할 때 심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. 색상과 모양이 자연치아와 매우 흡사하며, 저작 시

일어날 수 있는 각종 마모에 강해 치아배열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이용된다.


단 시술받는 사람의 얼굴형에 고려한 시술이 이뤄져야 하므로 심미교정 전문의와 어긋난 치열의

교정범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.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 병원을 통한 정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

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.


한편 과거 사진이 공개된 수지가 속한 미스에이는 신곡 ‘터치’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

다. (도움말: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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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강소라, 원빈 파트너 되다 ‘베이직하우스 모델 발탁’ 


▶ ‘팬매니저가 벼슬?’ 인피니트 팬덤, 팬매니저 사퇴 요구 ‘왜?’ 

▶ 오수진 의상 논란 해명 “큰 체격 때문에, 다이어트 열심히 할 것” 


▶ 배수정 가수 선언 "회계사 관둘 예정, 가수 안 하면 평생 후회 할 것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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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빅뱅 회식 사진, 음악방송 직전 폭풍식사중? ‘조신한 지드래곤’ 눈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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